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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정보 기술,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인터넷상의 사이버 사회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어 급속한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이며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를 

형성, 유지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채팅, 이메일, 카페, 

미니홈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수많은 

개인들이 연결된 존재로써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간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새로운 차원의 감성, 즉 사회 감성(social 

emotion)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일반적인 

카테고리가 정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상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유발되는 사회 감성을 사용자간의 친밀도에 

기준을 두어 도출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1. 연구 방법과 절차 

 

2.1. 사회 감성 어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기본 감성과 사회 감성을 구분하지 

않고 어휘를 수집한 후 설문을 통하여 사이버 상황에 

따른 사회 감성 어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서 Duchenne(1862), Darwin(1890), 

Ekman(1971), Russell(1980)등에 의해 정의된 기본 

감성과 Buck(1999), Oatley(2000), Leary(2004), 

Parkinson(2005)등에 의해 정의되어 다뤄진 사회 

감성 어휘를 모두 수집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facebook 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에게 유발되는 감성 

어휘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수집된 감성 어휘는 총 

289 개였으며 중복어휘, 의미가 모호한 어휘, 감성이 

아닌 성향 또는 행태를 표현하는 어휘들을 삭제하여 총 

92 개의 감성 어휘를 선별하였다. 

 

2.2. 사회 감성 적합성 검증 

앞서 수집한 감성 어휘가 사이버상에서 유발되는 

사회 감성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설문은 사회적 관계성(social 

relation) 즉, 친밀도의 정도에 기준을 두어 강한 

친밀도와 약한 친밀도로 분류하여 설계하였고 30 명의 

SNS 사용자(평균=25,90 세, 표준편차=2.44)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Chi-

square test 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23 개의 감성 어휘가 사이버상에서 적합한 사회 

감성으로 추출되었다. 

 

2.3. 대표 사회 감성 도출 

적합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사회 감성 어휘 중 대표 

사회 감성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50 명의 SNS 사용자(평균=24.98 세, 

표준편차=1.91)를 대상으로 친밀도에 기준을 두어 

강한 친밀도 관계의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과 약한 

친밀도 관계의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 감성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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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7점 척도(1:전혀 관련 없다, 7:매우 관련 있다)로 

설문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분석결과에서 신뢰계수 α가 0.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설문 데이터들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자 

주성분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변수들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요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베리맥스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직각회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는 제거하였고 각 변수의 공통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표 1 과 같이 강한 친밀도 관계의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발되는 대표 사회 감성은 

12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약한 친밀도 관계의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발되는 대표 사회 감성은 

13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1. 주성분요인 분석 결과 

요인 강한 친밀도 관계 약한 친밀도 관계 

1 기쁜 공감하는 

2 친밀한 감탄하는 

3 존경하는 활발한 

4 감탄하는 감동한 

5 불만족 하는 어색한 

6 언짢은 배신 

7 우정 의기소침한 

8 유쾌한 질투하는 

9 불편한 번잡한 

10 비난하는 좋아하는 

11 실망한 동정하는 

12 관심 없는 미안해하는 

13  적대적인 

 

3. 분석 

3.1. 2차원 사회 감성 모델링 

본 연구에서 친밀도에 따라 도출된 대표 사회 감성을 

2 차원 공간에 모델링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분석 

(PROXSCAL)을 실시하였다. 이때 강한 친밀 관계와 

약한 친밀 관계에 따른 STRESS 지수는 모두 0.12 로 

보통(acceptable, but doubt)의 수준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각각의 사회 감성 어휘는 아래의 그림 2, 3 과 

같이 위치하였으며 2 차원의 두 축은 긍정-부정, 감성 

전이의 깊이 정도의 도메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를 통해 

SNS 에서 유발되는 사회 감성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 감성의 이동 방향성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2. 강한 친밀도 관계의 2차원 사회 감성 모델링 

 

 

 

 

 

 

 

 

그림3.약한 친밀도 관계의 2차원 사회 감성 모델링 

 

4. 결론  

사회 감성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자들은 사회 

감성을 정의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아 사회 

감성을 논의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사회 감성 어휘를 정의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 즉 친밀도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 감성이 

정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 감성은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사이버상에서 인간의 사회적 

감성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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